
산자부, 동의대에 전자세라믹 연구기반 구축

산업자원부는 전자세라믹 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간(2002-2006년) 총 148억원을 투자해 부

산 동의대에 전자세라믹 지역 기술혁신센터(TIC)를 설치할 계획이다.

전자세라믹은 휴대폰, TFT-LCD, 2차전지, 나노 등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로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중

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,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.

중소 벤처기업이 주류를 이루어 있고, 기술축적이 낙후돼 있으며,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·장비 등

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.

이에 산자부는 세라믹산업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비구축, 공동R&D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, 특히 R&D

능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.

주요 중점 추진사업은 산업체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가의 연구장비 구축, 공동활용, 공동연구 및

산업체의 애로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사업, 장비 활용법 교육, 기술강좌·세미나 등을 실시하고, 세라믹 메이커

와 전자부품기업간 전자상거래 체제 구축으로 마케팅활동 지원, 정보통합망 구축을 실시하고, 아울러 벤처 보육실

운영, 창업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해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.

동의대 전자세라믹 TIC투자계획 (단위: 억원)

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누 계
국 비 9 10 10 10 10 49
지 방비 3 3 3 3 3 15
대 학 12 18 18 18 18 84
합 계 24 31 31 31 31 148

산자부는 부산 동의대가 2001년부터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협력연구사업(RRC)을 추진하고 있어 TIC가

병행 설치됨에 따라 R&D 역량이 제고돼 부산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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